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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산구곡은 청량산 가송협의 절벽 아래에 자리한 고산정 일대에 설정된 계류

형 구곡이다 고산정 주위는 외산과 내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건너편에는. , 獨山

이 우뚝 솟아 한 풍치를 이룬다 낙동강의 상류로서 이곳 낙천은 한국 유교가.奇絶

꽃을 피운 장소이다 퇴계는 바로 낙천가의 도산서당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 영남.

학파라는 큰 학맥을 형성했다.

이 낙천의 상류에 설정된 고산구곡은 퇴계의 철학이 완성된 사색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오늘날에도 피폐한 심성을 일깨우는 구도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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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퇴계는 세 무렵 귀향해 있을 때 홀로 이곳을 찾아 노닐면서 아름다운. 46 ‘ ’

경관을 발견할 때마다 그림 같은 시를 남겼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산수관과 미의.

식이 응축되어 있는 이란 작품이다 그러나 고산구곡이란 명칭은 이황. ‘ ’獨遊孤山

의 후손인 이야순에 의해 처음으로 설정되었고 그는 구곡설정과 아울러 孤山九曲

시도 지어 그 의미를 밝혔다.

이 글의 목적은 과 을 각각 분석하여 두 시의 상관관계를獨遊孤山 孤山九曲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문학의 계승과 발전적 관점에서 두 시의 상호 영.

향관계는 조선후기 구곡 시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이擬作的

다 향촌 사림들에 의해 이상적 문학 양식으로 수용된 구곡시가는 창작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구곡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산구곡의 경내에 고산구곡이나.

같은 중첩된 구곡 설정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大明山九曲

있다.

요컨대 의 은 영남학파의 학자들에게 도산구곡 설정의 명분을李滉 獨遊孤山

제공했으며 의 은 도산구곡을 중심으로 전개된 퇴계학파의 구곡시李野淳 孤山九曲

가의 문학사적 맥락과 전통 계승 과정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준거가 되는,

주목되는 작품이다.

주제어

, , , ,孤山 孤山九曲 山水 李滉 李野淳

머리말.

인간은 고립된 개별 타자가 아니라 생명 문화의 지속적 존재로서 자

연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관계 설정에 있어 연관되어 있다.

고 자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우주 자연과의 상호 교감에 눈을 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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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수는 바로 자아의 성찰을 통하여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근원적 공간이다 자연은 포착할 수 없는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원천으로써 생명과 생성에 대하여 보편성을 담보한 물음을 던진다 특히.

자연 가운데 유동성을 상징하는 물의 흐름은 전통 사회의 지식인들의 의

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찌 보면 인간이란 위대한 자연 현상에서.

만 겸손해지고 영적 존재감을 체험할지 모른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은.

표상적 세계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생성과 변화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하여 내적 변화를 환기한다 자연은 순환하고 반복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생성이 담겨있으며 자연 속에서 자아에 대한 무한한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은 우리를 무한한 다양한 세계로 인도하며 생.

성이라는 절대적인 긍정의 측면에서 생태 중심의 윤리적 전환을 요구한

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같은 자연환경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 ,

는 자연 속에서 내적 성찰을 통해 보다 겸손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

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시가에는 자연 요소가 어우러져 만. 九曲

든 환경에 대한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현상이 포괄적으로 드러나 있

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인간이 자연.

스럽게 얻은 본성의 실현에 관한 자연관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낙천은 낙동강의 상류로 이곳에서 한국 유교가 꽃을 피웠다 낙동강.

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는 이곳에서 지척의 거리에 위치한다 물이 모.

여 비로소 시내다운 시내를 이루는 낙동강의 상류에서 한국 유교가 굳

건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퇴계는 이곳에서 제자를 가르쳐 영남 유림이.

라는 큰 학맥을 형성하는 밑바탕을 일구었다 낙천 가운데 청량산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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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송협에는 거울 같은 수면에 물그림자를 드리운 고산정이 있다.

고산구곡은 바로 가송협의 절벽 아래에 자리한 고산정 일대에 설정된

것으로 정자의 주위는 외병산과 내병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강 건너, ,

에는 송림과 함께 이 우뚝 솟아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낙천은 유구한.獨山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빚어냈는데 그 으뜸은 청량산 초입의

고산구곡 지역이다 산과 물이 만나 펼쳐진 선경의 고산구곡은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들이 도산서원을 찾아 퇴계를 만나던 길이며 또한 퇴계가,

걷던 길을 따라 세월을 넘어 여전히 발길이 이어지는 현재적 의미를 지

닌 장소이다.

본고는 청량산 동구의 고산 일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수9獨遊孤山

에 나타난 퇴계의 산수관과 미의식을 탐구하고 이야순에 의해 처음으로,

설정되고 창작된 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시의 내용과 성격孤山九曲

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계승과 발전을 전제로 적 관점에서, 擬作

두 시 사이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도산구곡을 중심으로 전개된 퇴계학파의 구곡시가의 문학사적 맥

락과 전통 계승 과정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된다.

고산 산수와 시문 창작.

태백의 황지에서 발원했지만 청량산을 거치면서부터 예안에 이르기까

지의 물줄기는 특히 이라 부른다 신익황 에 따르면 이‘ ’ . (16 7 2~ 172 2) ,洛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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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강도하고 서식하던 지역은 과 이 주희의 무이 및 운곡과 서奇勝 幽絶

로 견줄만한 곳이다.1) 이 낙천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도산서당에서 이

황은 조선의 유학을 진작하여 찬란하게 꽃피웠다 이황은 일생 동안 온전.

히 주희를 배웠으며 시문에 이르러서도 모두 주희를 본받아 도처에 남긴

시문은 와 가 또한 주희와 방불했다 그런 점에서 이황이 머물러.辭旨 理趣

강학하던 도산서당과 청량산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주희의 무이산이나

운곡정사와 다를 바 없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의 중심지로 삼은 고산 일대는 도산 곡 가운데 제 곡9 8

에 해당되며 청량산의 동구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른바 하늘이 갈.

무리고 땅이 숨긴 곳이다 자연히 시인 묵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아.

울러 문학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문화사적 측면에서. '孤山

의 라 불러도 좋을 만큼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山水

이황의 문인인 금난수 는 일찍부터 고산의 경치에 매료되(15 3 0~ 160 4 )

어 물가에 별서를 지어 장수처로 삼고 이곳의 풍류를 즐겼다 그러자 이.

황은 시를 지어 흥취를 기탁했으며 또한 산수를 나누어 정자를 짓고자

했다.2) 금난수의 아들 은 을 지어 고산의 풍광을 다음과 같琴恪 日洞錄

이 묘사했다.

가 깊숙하고 조용하며 봉우리와 뫼가 치솟아 수려하다 마치“ , .洞府 異物

이 와서 경관을 도와 준 것 같다 그 마을은 그윽하나 적막하지 않으.

1 ) , 10, “ ,申益愰 克齋先生文集 卷 謹書雲谷陶山徽音後 其棲息講道之地 如退溪陶山淸凉等  

, , .”處 奇勝幽絶 可與武夷雲谷相埒

2 ) , 7 , “ , ,李家淳 霞溪先生文集 卷 遊孤山亭記 孤山亭在安東之淸凉山下 山水最奇絶處 實惺  

. , , ,齋琴先生藏修之所也 自先生之有斯亭也 吾先祖嘗與來往而遊賞 唱酬而寄興 亦嘗欲分山

, .”共水而置一庵焉 今於先祖遺集可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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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험준하기는 해도 비좁지 않으니 인자요산과 지자요수의 조건을 구비했,

다 참으로 은자가 살아갈 만한 낙토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 동천의 하나일. . 36

것 같다 모두 다 뜻에 맞아서 소요를 하며 스스로 기뻐할 수 있다. .”3)

금각은 금난수의 막내아들로 하곡 허봉의 시 제자이기도 한 문인이

다 불행하게도 세로 요절하고 말았지만 소시에 이미 조정의 득실과. 1 8

세상의 인사를 모두 파악한 천재적 인물이었다 그는 은자가 거처하여.

산수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고산의 지리적 경관을 적시

하는 한편 자연과 인간의 의존적 관계에서 고산 지역이 아버지 금난수,

때문에 명승이 된 것을 서술하였다 이후 고산 지역은 선대의 이. 藏修處

자 로서 봉화 금씨 집안의 자제들에게 과 강학처로 자주 이용地 幽賞菟裘

되었다.4) 고산으로 이주한 인물도 있으니 금난수의 세손 되는8 琴書述

이다 그는 선배들이 향유했던 고산 풍류의 호탕함과 의(1 7 9 1~ 187 2 ) . 韻格

함에 주목하고 관련 시문을 수습하여 를 엮었다 고산의 기, .孤山志鏗鏘   

이한 산수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황이 지은 제영시와.

선배들이 창수한 작품을 한 것으로 앞에는 청량제영 을 실었고 끝,抄集

에는 도산잡 영 을 수록했다.5) 편집 체제로 보면 청량산 내의 으洞天

3 ) , , “ , , .( )琴恪 惺齋先生文集 附錄 日洞錄 洞府幽 峰巒聳秀 若有異物來相之焉 中略 其爲  夐

, , , , , .( )洞也 幽而不 峻而不狹 兼山水樂仁智 眞所謂考槃之樂地 其亦三十六之一乎 中略 皆闃

, . ”可以適意 以自怡矣徜徉

4 ) , 5 , “ , .琴鏞夏 鶴山文集 卷 書淸凉紀行詩後 紫雲峯下孤山亭 卽吾家 之地也 自余弁之  菟裘

, , , , , ,出入往來 較一歲三之一 每當紅綠披靡 高秋爽朗之候 遡潢洛而訪巢鶴 降仙臺而 淸凉挹

, , , , , ,層巒疊 如鳥 鵠立 簪押簇擁 不 若墻外之冠 則望河舟而送李郭者 何須見其眉睫嶂 跂 啻 髻

.”然後爲喬松也

5 ) 의 에 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고산지에는4 . ,琴書述 素無軒集 卷 孤山志序  

청량산에 관계된 시가 수 고산에 관계된 것으로 퇴계시가 수 선배 및 가정의56 , 14 ,

제영이 수 그리고 고산 이하로 월란대 곡 까지 관계된 퇴계시 수 도산잡116 ,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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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산을 고산의 회귀처로 삼았다 사실 고산.

에서 도산에 이르기 까지 삼사 십리 사이에는 구비마다 바위마다 모두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다 허목이 에서 도산의 탁영담을 서술의. 淸凉記

종결로 삼은 것도 섬세한 배려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고산의 풍경은 위.

에서 언급한 일동록 을 비롯하여 하계 이가순의 연재 송,遊孤山亭記

병선 의 해주 남붕 의( 1 8 3 6~ 190 5 ) , (18 7 0~ 193 3 )自孤山至陶山 孤山亭山

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또한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水記

각종의 유산록에 단편적으로 전한다 고산을 찾은 학자 가운데 지애 김.

협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주변의 기상에 놀라워하면서 속세의 인연이 저

절로 소원해짐을 체험했고,6) 찬하 이해덕은 고산의 형성 과정과 고산정

의 명명 유래에 대해 지리적 지식과 신화적 유추를 통해 고산의 기이

한 절경에 찬사를 보냈다.7) 극암 류흠목은 강 건너편에서 소나무 사이

로 은은히 비치는 고산정사를 바라보면서 이황이 일찍이 한 사실을品題

떠올리며 감동에 젖었고,8) 석주 이상룡은 월명담을 굽어보면서 의水雲臺

벗겨진 이끼 틈에서 옛날 이황이 유람하면서 남긴 자취를 찾았다.9) 한

영 수 자의 도산기 등이 실려 있다 고산지 말단에 도산잡영 이 첨부된72 , 1,582 .

이유는 스승 이황을 의귀처로 삼은 금난수의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편자의 배려

에 기인한다.

6 ) 협, , “ , , , ,金 芝厓遺稿 遊淸凉山記 今身親歷見丹崖翠壁 氣象萬千 草木溪澗 景致無窮  

, . , , .”暫時遊玩 便令塵緣自疎矣 亭前有古梅 寒叢枝幹已老 意者惺翁之手殖者歟

7 ) , , “ , , , . ( )李海德 餐霞遺稿 淸凉記 微見兩岸 削壁截然 頂上松檜籬立 殊覺絶境 中略 周  

, , , , , , ,覽諸勝 蓋亭在江左 而有獨山在江右 千尋翠壁 隔水相對 亭之得名孤山 以此 而擅以

, . , . . .”名勝 亦在此 然山之左而右者 本是一 而兩峙者也 豈是泊鴻時劈破者耶 尤可奇脉

8 ) , , “ , . ,柳欽睦 克庵文集 遊淸凉山錄 此爲太白南來 最初闢稍寬處也 前有翠壁 巖 一帶  巉

, . , , ,長江 滾滾西流 其傍有數椽屋子 隱映於松檜間 此則琴惺齋孤山精舍 而老先生嘗品題者

. , .”也 但恨水深不得渡 徒歎賞而起

9 ) , , “ , , , , ,李相龍 石洲遺稿 遊淸凉山錄 取尋眞路 踰五老嶺 挾孤山島 俯月明潭 靑螺一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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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회산 강신혁도 이곳에 들러 참으로 그림과 같은 경치라 공감하면‘ ’

서 명불허전의 임을 인정했다‘ ’ .第一江山 10) 이외에도 고산 및 주변 경관

에 대한 기록은 부지기수로 전하거니와 이에 대한 시문이 풍부하게 전

하는 이유는 정자가 청량산에 가는 길목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요인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정자 주인의 스승인 이황이 특별히 사랑,

했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금난수와 이황 간의 관계.

는 학문적 진리 탐구에서 보다 고산을 매개로 한 의 관점에서 보賞自然

다 접근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황의 분석. 獨遊孤山

조선시대 예안현에 속한 도산 일대는 유교 문화의 현장으로 서원과

누정 등의 유적이 널리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백운지에서 청량산에.

이르는 오늘날 퇴계 예던길이라 부르는 강변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 ’ ,

이황이 오가며 보고 즐겼던 자연 경관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황.

은 평생 이 강변길을 대여섯 번 왕래하면서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는 길이라고 극찬했다 이황이 시를 음미하면서 소요하던 이 길은 오늘’ .

. , , , ,斗絶爲十丈壁 其衍爲麓崎嶇 水由盤石過 遇 爲淵 淸澈如儲油翠玉盤 巖上鬱鬱蒼松盤滙

아, , , , , ,屈 數朶 窺出 間 燃紅滴靑 和醮在水 石上刻水雲臺 臺上舊有退陶手筆同遊錄躑躅 杈

, , , .”及短絶一詩 蓋勝迹也 而剝落苔蘇中 依依不可辨

10) , , “ , , , ,姜信赫 檜山文稿 遊淸凉山錄 山雨微飄 忽淸風一陣 纖雲掃迹 望見孤山亭 隱映  

, , , , .於層巒絶壁之間 可知第一山水 因呼船渡水 謁琴戚丈 登孤山亭 亭是琴惺齋先生遺 之躅

, , , . , , ,地 而外多先賢題品 雲林泉石 倍覺可敬也 因憑軒而座 翠壁展屛 蒸霞繞城 淸潭映其

, , .”下 老松倒其堤 眞畵裏江山 名不虛傳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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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위대한 선현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사색과 명상의 순례지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황은 타고난 기질도 그러하거니와 도를 실천하고 함양하는 공간으

로써 남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즐겼다 그는 자연 가운데서 도의를 벗하고.

심성을 수양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밝히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

겼다 산림에 몸을 두고 고대의 성현을 사모했다는 그의 태도에서 자연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심원한 배려를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산.

수가 아름답고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몸을 빼내어 홀로

찾아가 완상하고 시를 읊고는 돌아왔다.11)

이황은 특히 의 북쪽 리에 위치한 고산을 자주 유상했다1 0 .丹砂 日洞

과 이란 명칭이 말해 주듯 자연 환경이 낙천 일대에서 가장 수려한月潭

때문이었다.12) 전설로는 이 산을 안고 돌아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洛江

기 이 일어나 를 가르고 가 그 사이로 흘렀다고 한다.大雷震 蒼崖 江流 13)

이황은 이와 같은 고산을 유람하는 도중에 상사 의 가 완李庇遠 卜居遺址

연한 것을 보고 주인을 회상하며 슬픔에 젖기도 했다.14) 그러나 고산에

대한 진정한 유람은 년 세 무렵 귀향해 있을 때 이루어졌다 이1 54 6 4 6 .

황은 혼자서 고산에 가서 노닐다가 월명담에 이르렀는데 그 길로 물을,

11) 6, , “ , , ,艮齋先生文集 卷 溪山記善錄下 先生若有山水明麗 瀑 倒流處 無不抽身獨往  㳍

.”玩詠而還

12) 3, , “ , .退溪先生文集 卷 次琴聞遠孤山韻 君非出仕故無歸 占斷烟霞自不違 境絶更饒田  

, . , . ,墾闢 山孤唯稱鶴栖飛 四時來往雙芒 萬事榮枯一 衣 日月佳名吾所愛 尋君時復玩餘屩 薜

.”輝

13) 1, “ , . , ,退溪先生文集攷證 卷 孤山在丹砂北十里 琴惺惺齋藏修處 俗傳 洛江抱山 流 一  迴 日

, , .”忽大雷震 劈破蒼崖 江流出其間故云

14) 2, , “ , . ,退溪先生文集 卷 遊孤山 十年重到訪孤山 綠水蒼崖照眼寒 主人何處去 空  惆悵

.”餘基築白雲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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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산을 따라 내려와서 저녁에야 거처하던 퇴계에 도착했었다 이 때.

을 만나 즉석에서 지은 시편이 모두 언 절구 수로 구성된7 9勝境 獨遊孤

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수는. 9 < > , < > , < > , < > , <山 孤山 日洞 月明潭 寒粟潭 景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 < > , < > , < > , < > .巖 彌川長潭 白雲洞 丹砂壁 川沙村 15)

이황은 이후 경치 좋은 두 곳을 추가로 발견하여 이름을 짓고 이에 대

해 시도 읊었다 도산구곡의 제 곡에 위치한 갈선대와 고세대가 그것. 6 ‘ ’ ‘ ’

이다.

이황의 시편 가운데 에 대한 후학들의 인식은 특별히 다른獨遊孤山

바가 있었다 이 엮은 은 이황의 시작 가운데. (1 6 72~ 1722 )申益愰 陶山徽音  

을 선집한 것으로 이정 의 을 모방해서 지은‘ ’ (1 51 2-15 71 )徽音 雲谷徽音  

편저이다 그 체제를 보면 수 수를 로 해서. 2 0 , 1 2 ,和飮酒 和秋懷 編首

1 2 , , 7 , 1 1 ,獨遊孤山 節 七臺三曲詩 月瀾庵 絶 遊山書事 首 陶山雜

詠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황의 시를 읊으며16 .山居四時吟 絶

낙천을 거슬러 올라 구곡에 까지 이르러 천하의 을 얻고자 하는 소, 至樂

망이 있었다 항상 이황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함을 시름으로 여겼던 그.

는 이황이 남긴 을 발단으로 삼아 감발하고 흥기하고자 했던 것이‘ ’徽音

다.16) 의 첫 수로 수록된 을 살펴보자< > .獨遊孤山 孤山

어느 해에 로 굳은 바위 부수었나何年神斧破堅頑 神斧

천길이나 우뚝 서서 에 걸쳤고녀壁立千尋跨玉灣 玉灣

15) 에 수록된 의 원제는 , . ,退溪先生文集 獨遊孤山 獨遊孤山 至月明潭 因竝水循山而下  

인데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으로, ,晩抵退溪 每得勝境 卽賦一絶 獨遊孤山

약칭한다.

1 6) 10,克齋先生文集 卷 謹書雲谷陶山徽音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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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찾아와서 주인 되지 않았던들不有幽人來作主 幽人

고산이라 이 절경을 뉘라서 더듬을꼬孤山孤絶更誰攀

선계를 옮겨다 놓은 듯한 고산의 경관과 이곳 주인인 금난수를 찬미

한 시다 기구는 고산정 맞은편의 고산이 억겁의 세월에 물줄기에 의해.

강제로 끊어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를 비유한.

는 천지 창조의 한 장면을 극명하게 연상케 해준다 민간에 전하는.神斧

말로는 낙강이 산을 안고 돌아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벼락이

쳐서 를 갈라 버리자 강류가 그 사이로 흘러 고산이 끊어지게 된 것蒼崖

이라 한다.17) 이라 불리는 고산정 주변의 절벽은 강물과 절묘한 조翠屛

화를 이루어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황은 이러한 모습을 천 길이나.

되는 높은 벼랑이 옥처럼 맑은 물굽이를 걸터앉은 형상으로 표현했다.

사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유적인 묘사가 독자에게 현장적 사실감과 문

학적 핍진성을 실감나도록 해 준다 은 여기에 정사를 짓고 은거 생. 幽人

활하는 금난수를 지적한 것인데 전구는 고산의 주인으로 제자를 예우하

는 이황의 인품이 살며시 담겨 있다 은 원래 소식의 시에서. ‘ ’孤山孤絶

그 전거를 찾을 수 있는데18) 고산의 절경과 금난수의 인품을 고도의

함축성을 지니며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은 정자의 에. ‘ ’孤絶 對案

위치한 고산의 외면적 풍광과 아울러 화자의 내면적 정서까지 표현된

듯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년에 이황은. 1 5 6 4 永陽 李大成 鳳城 琴士任 琴

17) 1, “ , , , ,吾家山誌 卷 山川臺庵集解第二 俗傳 洛江抱山回流 一日忽大雷震 劈破蒼崖 江  

, .”流出其間 截作孤山

18) , , 1 , “ , .邵浩 編 欽定四庫全書 坡門酬唱集 卷 臘月遊孤山 訪惠勤惠思二僧 孤山孤絶誰  

, .”肯廬 道人有道山不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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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聞遠 光山 金愼仲 金惇敍 永嘉 權施伯 金景龐 山 柳景文 柳而得 永豐

등과 청량산을 유람한 적이 있다 당시 이황은 고, .陽 李宏仲 英陽 南成仲

산에 들러 금난수에게 시를 지어 주었거니와 고산 일대를 신선이 사는

으로 간주하고 금난수를 선계에 사는 신선으로 표현했다‘ ’ .洞天 19) 고산에

대한 이황의 예찬은 이 보낸 시에 대한 답례의 시편에도 간취된李庇遠

다 고산의 절경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수려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20) 의 두 번째 시는 고산이 있는 마을을 노래獨遊孤山

한 이다< > .日洞

이란 좋은 이름 과 짝되니日洞佳名配月潭 日洞 月潭

는 잘못된 인 줄 알겠다官居知是謬村談 官居 村談

이 안에 참으로 이 있으니箇中 有良田地 良田儘

에게 물어 정자 하나 두고 싶네欲問琴孫置一庵 琴孫

일동은 우리말로 날골이라 부르는 동명이다 승구에 지명으로 사용‘ ’ .

된 는 당시의 향음으로 표기하면 가 된다 이황은 주민들‘ ’ ‘ ’ .官居 那乙邑去

이 사투리로 라 일컫는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면서 이곳에 집터를‘ ’官居

구해 은거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다 날골은 월명담 위에 위치한 마을로.

그 명칭이 월명담과 대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원시의 소주에 따르면 날골.

에는 과 의 전장이 있었다 결구의 은 바로 으로 표기된.琴生 孫生 琴孫 琴生

19) 3, “ , . ,退溪先生文集 卷 孤山見琴聞遠 越險投深得一天 瓊臺瑤浦映芝田 舊來不見今來見  

이 시는 에는 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당.” .疑是親逢洞裏仙 惺齋文集 再遊孤山  

시 퇴계의 청량산 유람에는 조카 손자 등이 수행했으며 현감, ,安道 禮安 苞山㝯

및 는 약속만 하고 동행하지는 못했다.郭景靜 橫城 趙士敬 鳳城 琴夾之

20) 1, “ , .退溪先生文集外集 卷 次韻李庇遠見寄 但覺行吟句轉奇 不妨驢脚傍山遲 誰能 出  畫

, . .”孤山境 迎得騷人作主時 右尋孤山遇雨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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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 금난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황은 한번은 고산에.琴憲

들렀다가 강물이 불어나 금난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구름 낀 산을 한

참동안 바라보며 아쉬워하면서 고산의 석벽에 시를 남겼다 직접 고산의.

절벽에 쓴 이 시편은 당시의 정경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생동감이 넘칠

뿐 아니라 제자를 아끼는 스승의 은근한 정이 시구에 넘쳐 뒷맛의 여운,

이 오래 지속된다.21) 이황은 사물에 바른 이름을 붙이고 이름의 뜻과 실

제가 같도록 바로잡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했는데 위의 시는 존재를 표시

하는 명칭에 대한 이황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사.

물의 본질을 재모색하는 중대한 계기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공자의 정

명사상에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황은 바른 칭호의 부여가 사.

회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고 바른 이름으로 불리어 질 때 그것의 진,

정한 가치와 의미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다음 시는 의 세 번째. 獨遊孤山

가 되는 이다< > .月明潭

깊숙한 못 골이 곱고도 맑은데窈然潭洞秀而淸

와 이 그 속에 숨었네陰 中藏木石靈 陰 木石靈嘼 嘼

열흘의 긴 장마가 이제 개여서十日愁霖今可霽

구슬 안고 돌아가 어둔 못에 누웠나抱珠歸臥月冥冥

월명담은 원래 로 불리어 왔다 이황은 용추를 월명담으로 개명하.龍湫

고 백운동이나 미천 보다 더욱 한 장소로 여겨 신성시했다, .異境 22) 월명

21) 2, , “ , . ,退溪先生文集 卷 書孤山石壁 日洞主人琴氏子 隔水呼問今在否 耕夫揮手語不聞  

.”望雲山獨坐久悵

22) 1, “ , ,退溪先生文集外集 卷 次韻李庇遠見寄五首 自白雲洞之上 有長潭 俗呼其地曰彌  

, . , .”川 可泛舟 又其上月明潭 尤爲異境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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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는 예전부터 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고을 수령들이 돼禱雨壇

지를 잡아 기우제를 지냈다 기록에 따르면 월명담이 낙동강의 상류에 위.

치한 탓인지 경상도 내의 큰 강으로 인식되었다 년에는 이틀 동안. 1 6 34

월명담의 물줄기가 끊기는 변고가 발생했지만 위아래 물줄기는 평소처럼

흘렀다.23) 시는 전체적으로 장마 뒤에 펼쳐진 월명담 주위의 청수한 경

관과 용추에 전해지는 전설을 다소 신비스런 분위기로 표현했다 는. 陰嘼

의 짐승인 용을 지칭하며 은 의 인 의 인, ,陰物 木石靈 水石 怪 龍罔象 木 怪 夔

으로 산중에 사는 괴물을 이른다.罔兩 24) 전구의 에는 화자의 심적 반愁霖

응과 소망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데 장맛비가 개임으로써 일거에 해소,

되고 있다 은 못물이 장마로 불어나 깊숙하고 컴컴한 상태를 물속. 月冥冥

에 비치는 달빛을 빌려와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여기에서 은 직접적으. 月

로 하늘의 달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 보다 월명담에 어른거리는 달

빛을 지시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결구의 주어가 마땅히 가 되어야. 陰嘼

하기 때문이다 오랜 장마 끝에 지은 작품인 때문인지 비갠 뒤에 불어오.

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 듯 시상의 전개가 청신한 편이다 다음은. 獨遊孤

의 네 번째가 되는 을 살펴본다< > .山 寒粟潭

여윈 말 몸 떨며 푸른 뫼 지날 제瘦馬凌兢越翠岑

깊은 구렁 굽어보니 기운이 싸늘하이俯窺幽壑氣蕭森

23) [ ] “ . , ,聞 錄 續雜錄 三 甲戌 崇禎七年 十二月慶監狀啓 禮安呈 縣前橫流大川 乃是 謏 瑣  

, , , .黃池下流 境內淸 山下月明潭上灘近處 深可至腰 雖大旱不至絶流 今月初一日自卯至涼

, , , , , , ,巳 初三日自卯至巳 渴 絶流 人皆着履過行 令人尋 只兩灘乾 灘之上下 水流如涸 蹤 涸

, . , , , , .”常 其深依舊 初五日又爲乾 月明潭乃是洛東上流 道內大川 今忽如此 此變非常涸

24) 1, , “ . ,退溪先生文集攷證 卷 月明潭 陰 龍以爲 木石靈 水石之怪曰龍罔象 木之怪曰  嘼 嘼

.”夔罔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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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유람 걸음걸음 곳곳이 선경이라淸遊步步皆仙賞

과 이 푸른 물가 가득하네.怪石長松滿碧 怪石 長松潯

시를 읽어 보면 한속담 골짜기는 그윽한 분위기가 감돌아 유람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기구는 산수를 찾아 나선 은자의 모습을.

그린 명산도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 절벽 위.

에서 내려다 본 한속담은 거의 해가 들지 않는 듯 깊숙하여 소름을 돋게

한다 가파른 재를 넘는 수척한 말 모습을 형용한 과 기운의 음침함. 凌兢

을 묘사한 은 각각 첩운어와 쌍성어로 시의 음악적 리듬성을 강화해蕭森

준다 걸음걸음을 뜻하는 라는 시어에는 이곳의 경관이 너무나 아. ‘ ’ ‘ ’步步

름다워서 한걸음이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작가의 절박한 심정과 심미

의식이 담겨있다 이황은 한속담의 주변 경치를 선경으로 인정하고 탄상.

하면서 자연경물을 대해 말 그대로 를 즐긴다 시각적 심상을 자극, .淸遊

하는 은 시인의 주관적 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怪石 仙賞

연출한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감지될 수.

있는 을 추구하는 보편적 심미관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 .淸 獨遊孤山

의 다섯 번째가 되는 을 살펴본다< > .景巖

천년이라도 가 끝이 있으랴만激水千年 有窮 激水詎

중류에 우뚝서서 기세를 다투누나中流屹屹勢爭雄

인생의 발자취란 같은지라人生 跡如浮梗 浮梗蹤

어느 누가 이같이 굳건히 버틸까立脚誰能似此中

천년 세월에도 아랑곳 없이 세찬 물결에 맞서 굳건히 버텨온 의景巖

기세를 찬탄한 시다 이황은 년에 청량산 유람을 약속하고 경암에. 1 5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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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조목 김부륜 권경룡 등을 기다리다가 먼저 떠나면서 시를 남겼, ,

다 그 시에 의하면 경암 일대는 솔과 바위가 맑고 그윽하며 서늘한 그늘.

이 맑은 못을 굽어보는 장소로 그려져 있다.25) 는 세차게 흐르는 낙激水

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은 높게 우뚝 솟은 경암의 기상을 가파, 屹屹

른 산처럼 형용한 것이다 이 시어에는 천년이란 세월의 영원성과 그에.

맞서는 경암의 변치 않는 고독한 기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쓸쓸한 정서를 반영한다 그것은 물에.跡蹤

떠다니는 나무줄기로 만든 인형과 같은 에 불과한 흔들리는 존재와浮梗

다를 바가 없다 이와 대비되는 경암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나약한 인간이.

경모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퇴계는 시를 통해 외물에.

불과한 하나의 바위에 존재를 표시하는 이름과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물을 하나로 보는 일시동인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황에게 있어 경.

암은 적어도 황하의 지주산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

식의 저변에는 난세에도 절의를 지키는 의연한 인물의 출현을 갈구하는

정의로운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의 여섯 번. 獨遊孤山

째가 되는 이란 작품이다< > .彌川長潭

어린 시절 여기서 고기를 낚았는데長憶童時釣此間

삼십년 에 을 저버렸네.年風月負塵 塵 風月卅 寰 寰

의 옛 모습을 나야 알아보지마는我來識得溪山面 溪山

이야 내 얼굴 알아 볼 수 있을까.未必溪山識老顔 溪山

25) 3, , , , “ ,退溪先生文集 卷 憩景巖潭上 待士敬惇敍施伯不至 先行 松石淸幽號景巖 凉陰  

. , .”俯澄潭 後來若識先來意 妙處同歸豈二三匼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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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 바로 위에 소재한 의 을 노래한 시다 미천은 속칭.彌川 長潭

메내 맹개라 부르며 한자로는 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수심이 배를‘ ’, ‘ ’ , .綿蠻

띄울 만큼 깊고 강폭도 상당히 넓으며 길게 펼쳐져 있으므로 장담이라

부른다 이황은 이곳에서 그 옛날 낚시를 즐기던 소년시절을 회상하면서.

벼슬살이 하느라 삼십년 세월을 부대끼며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 풍진.

으로 흩날리는 듯한 어지러운 세상을 뜻하는 은 당대의 현실을 바라塵寰

보는 그의 시각과 심경이 어떠한 가를 대변해 준다 그에게 환로는 그야.

말로 풍진세상을 뜻하는 진환으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굴레였던 것

이다 이란 표현을 통해 이 시의 작성 시기가 대략 대 초반에 지어. 60年卅

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의 후반부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

는데 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미천은 도.溪山

산에서 강을 따라 청량산을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이다 미천에.

이르면 청량산의 면모가 비로소 눈앞에 생생한 그림처럼 전개된다 이황.

은 이런 미천을 건너면서 말 안장 위에서 그의 표현대로 하면 한‘ ’淸高

청량산을 바라보고 그림 같은 시를 남겼다.26) 그리고 섣달 어느 눈내린

새벽에는 이 보낸 시에 차운하면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미천을李庇遠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었다 미천과 월명담을 인간 세계에서 만나 보.

기 어려운 절경이라 단정하고 물외의 세계를 찾아 혼자 노니는 을李庇遠

부러워했던 것이다.27) 다음에 소개하는 작품은 의 일곱 번째가獨遊孤山

26) 1, , “ , . ,退溪先生外集 卷 渡彌川望山 曲折屢渡淸淸灘 突兀始見高高山 淸淸高高隱復見  

.”無窮變態供吟鞍

27) 1, , “ , .退溪先生外集 卷 次韻李庇遠見寄五首 長憶彌川可鑑心 月明潭洞更幽深 人間絶  

, . , . ,境應難得 物外唯君獨去尋 手把 鋤爲活計 園挑參朮養靈襟 鏡中白髮催歸興 臘雪寒燈犂

.”到曉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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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다< > .白雲洞

청산 녹수 이미 세상먼지 벗었는데靑山綠水已超氛

희고 흰 구름을 중간에 매두다니更著中間白白雲

을 씻어내어 본모습 되찾으니爲洗鄕音還本色 鄕音

이 나를 일러 자기를 안다하리地靈應許我知君 地靈

과 가 어우러진 의 담박한 풍광을 그리면서 잘못 전해靑山 綠水 白雲洞

지는 지명을 바로잡은 것에 대한 소감을 형상화하였다 의연한 과 유. 靑山

동성을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이 묘한 조화를,綠水 白雲

이루어 비갠 뒤에 산수를 그린 한 폭의 해맑은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청.

색 녹색 백색의 대비적 색채 감각은 백운동의 경관을 그림 속에 존재하, ,

는 이상적인 공간의 한 장면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인의 의식세계를 선

명하게 인식케 하는 회화적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은 세속을 초월한. 超氛

경계로 백운동이 속세하는 거리가 먼 탈속의 공간임을 가리킨다 자를. 白

중첩으로 사용하여 백운의 고결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지명

유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퇴계는 을 읊은 시에서도 위의. 日洞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명의 잘못을 바로잡은 일을 언급했다 퇴계의 이.

러한 지명 바로 세우기는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니와 이름과 실질이 일치되기를 지향하는 유학자의 의식세계를 드러

낸 것이다 여기에는 이름이란 것이 실상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기 때문.

에 그 이름만으로 쉽사리 판단하지 말라는 역설적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름을 보고서 그 이름을 지은 이유를 떠올리고 마.

음을 다잡는 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사물의 이름과 그 의미를.顧名思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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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며 그 이름과 실상의 부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이를 경계로 삼

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유가의 도덕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

다 결구에서는 도 지명을 바로 잡아 준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며. 地靈

성품의 천진성에서 비롯된 자긍심과 자부감을 표현했다 대지의 영적 존.

재를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 수법을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위.

의 시는 현실의 구속으로 벗어나 조화 속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황

의 결백 추구의 심리적 지향과 유학자로서 실상과 다른 이름의 허구를

비판하면서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는 도저한 정명의식이 반

영된 시라고 할 수 있다 의 여덟 번째가 되는 을 살. < >獨遊孤山 丹砂壁

펴보자.

아래엔 위에는,下有龍淵上虎巖 龍淵 虎巖

묻힌 천길 절벽 이 되었네藏砂千 玉爲函 丹砂 玉函仞

그래서 이곳 주민 오래 살지만故應此境人多壽

병든 내가 어찌 꼭 을 팔까病我何須 翠 翠斸 巉 巉

단사벽은 말 그대로 온통 붉은 빛깔을 띠며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의 하나인 단사곡에 펼쳐진 보기 드문 협곡성의. ‘ ’七臺三曲

암벽이다 는. < > < > < > < > < >七臺 招隱臺 月瀾臺 考槃臺 凝思臺 朗詠臺

를 일컫고 은 을< > < > < > < > < >御風臺 凌雲臺 三曲 石潭曲 川沙曲 丹砂曲

일컫는데 모두 이황이 명명하고 이에 대해 시도 지었다, . 28) 선성지  

에 따르면 이황은 단사협에서 시도 남겼는데 이 시가‘ ’ , ‘ ’ ‘八詠 八詠 七

28) 6, , “ , , ,艮齋先生文集 卷 溪山記善錄下 是昏明燈 作七臺詩吟詠 移時數更而還寢 曉又  

, .”明燈而看晦菴書 乃念七日也



40 과 59退溪學 儒敎文化 第 號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 .臺三曲

사의 경관 중에서 갈선대가 가장 빼어나고 나머지 경치도 모두 면면이

기이한 편이다 이황은 류성룡이 농운정사에서 공부할 때 단사협을 유.

람하라고 특별히 명할 만큼 단사의 풍광을 아꼈다.29) 승구의 이란‘ ’千仞

시어는 단사벽의 높이를 실상보다 강조한 표현으로서 기구의 및, ‘ ’龍淵

과 서로 어우러져 소의 깊이뿐만 아니라 지세의 험난함도 연상케‘ ’虎巖

하는 다중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황은 라는 지명을 통해 단약을. 丹沙

연상하고 신병 탓이기도 했겠지만 장생을 기원하는 신선술에 관심을,

표명했다.30) 이황은 고산 유람 이후 두 곳의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하고

시를 남긴 적이 있거니와 바로 단사곡과 천사곡 사이에 위치한 고세대

와 갈선대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두 대의 이름이 도가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갈선대는 포박자 와 신선전 을.     

저술한 도가의 갈홍을 신선에 빗대어 명명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다 이황은 단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록된 진결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

무지함에 대해 탄식하기도 했지만 평소 병약했던 그는 자연히 양생술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참동계.  포박자 등의 도가류의 저술도 섭렵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위의 승구에서 이나 같은 선약을. 金液 還丹

보관하는 을 시어로 채택한 것도 신선술에 상당한 이해가 있었음‘ ’玉函

을 뒷받침 한다 그는 전구에서 도가의 도사들이 복용하는 단약을 연상.

29) , , “ , ,柳欽睦 克庵文集 遊淸凉山錄 蓋丹沙者 昔我西厓先祖受業於 雲也 老先生特領  隴

중략, . ( ) , , , ,往賞丹沙峽者 卽其地也 疊屛開面 寒流如鏡 此乃丹沙峽 而八景中葛仙臺最秀

.”餘景面面皆奇

30) 1, , “ , . ,退溪先生文集 卷 作七臺三曲詩 丹砂曲 靑壁欲生雲 綠水如入 人居朱陳村  戲 畫

. , . , .”花發桃源界 安知萬斛砂 中藏天秘戒 嗟我昧眞訣 望聊興悵 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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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이 이 마을의 주민들이 장수하는 비결이라 단정 짓는다 그러.

나 그 자신은 비록 단약을 복용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해도 푸른 산을

파헤쳐 가면서 단사를 찾아 단약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것은 도가의 비합리적 신선술에 대한 유가적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겠

지만 그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산수를 아끼는 퇴계의 자연 애호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獨遊孤山 川沙

이란 작품이다> .村

깊고 먼 천사촌에 이씨 노인 사는데幽 川沙李丈居敻

넓은 들에 벼 익으니 숲 속 마을 좋구나平田禾熟好林墟

나도 역시 이웃 삼아 서쪽 골짜기 차지하고卜隣我亦專西壑

띠 이엉집 가운데 만권 책을 지녔다오茅屋中藏萬卷書

속칭 내살미라 하는 천사촌을 읊은 것으로 전원생활의 전형적인 모습

과 거처를 마련한 것에 대한 뿌듯한 기쁨을 피력한 시다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그윽하고 심원하다는 으로 표현하였다 이곳에는 이현보의 아.幽敻

우이자 이덕홍의 조부되는 가 살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으로 호李賢佑 李丈

칭하였다 퇴계는 학문을 연마하고 주변 자연을 즐기며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산와사에서 시작해 양진암 죽동을 거쳐 계상에 한서암과 계상서,

당을 짓고 도산서당을 세우기까지 완벽한 터를 찾기 위해 다섯 차례나

옮겨 다녔다 맨 처음 지산와사를 마련한 것은 년 살 도산서당을. 1 5 31 3 0 ,

완성한 것은 년 그의 나이 살 때다 이황이 그토록 절박하게 좋은15 6 1 6 1 .

터를 구해 집을 짓고자 한 것은 주자가 무이정사에서 꿈꿨던 것처럼 제

자들과 만나 학문을 꽃피우기 위한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위의 의. 專西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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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로 보아 이때 그는 내살미 건너편의 아래 에 초가를 마紫霞峯 霞明洞

련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그의 나이는 세 무렵이다 이황이 세4 8 . 64

때 청량산 가는 도중에 지은 시에는 천사곡의 모습을 그림 속으로 들어

간다고 표현했다.31) 세 되던 해에는 월란암에 머물러 이덕홍 금제순66

등 문인들과 강학하는 여가에 원근의 경관을 바라보며 형승의 기절함에

대해 감탄하고 시를 지었다 이른바 칠대삼곡 시이다 그 중 시. ‘ ’ . 川沙曲

에서 자하동에 자리잡은 이황 자신의 집을 언급했는데32) 전구의 내용과

사실성이 부합된다 위의 시는 산림에 은거한 여유와 전원의 한적한 정서.

를 노래하는 한편 거처를 마련한 기쁨과 이를 배경으로 독서와 학문에,

침잠하는 모습을 자족적으로 표출했다.

이야순의 분석. 孤山九曲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 사상과 퇴계 시의 현장을 거론한다면

고산 일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황은 은 독서와 같다고 했으. ‘ ’遊山

니 청량산으로 가는 고산 노정은 심성을 일깨우는 사색의 공간으로써 퇴,

계의 철학이 완성된 공간적 의미를 함축한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터이다 고산구곡은 바로 고산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명명한 구곡이다. ‘ ’ .

31) 3, , “ , .退溪先生文集 卷 到川沙 待李大成未至 煙巒簇簇水溶溶 曙色初分日欲紅 溪上待  

, .”君君不至 擧鞭先入 圖中畫

32) 1, , " , . ,退溪先生文集 卷 作七臺三曲詩 川沙曲 川流轉山來 玉虹抱村斜 岸上 綠疇 林  戲 藹

. , . , ."邊鋪白沙 石梁堪釣遊 墟谷可經過 西望紫霞塢 亦有幽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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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에서 미천 경암 고산을 거쳐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고산구곡의 지, ,

역적 범위는 도산구곡의 곡에 해당한다 두루마리에 그려진 산수화를7~ 9 .

펼쳐 놓은 듯한 명미한 경관은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퇴계가 걷던 그

정취를 지닌 채 예스런 향기를 뿜어낸다.

본장에서 거론하려는 이야순의 시는 현재 와孤山九曲 廣瀨遺稿 孤   

이란 자료에 실려 전하는데 모두 유일본에 가까운 필사본으로 자山題詠 

료적 가치가 높다 이야순이 남긴 시문은 으로 정리되어. 廣瀨先生文集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거기에는 이 실려 있지 않다 문집을.孤山九曲

편찬 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전하는 은 필사의 착오로 인해 서너 곳에. 孤山九曲

글자의 이 간취되는데 본고에서는 를 대본으로 삼고異同 廣瀨遺稿 孤山   

을 참조하였다 시의 형식은 수 모두 언 절구를 사용했고 구성. 1 0 7 ,題詠 

은 서시, < > , < > , < > , < > , < > , <白雲洞曲 景巖曲 月明潭曲 日洞曲 孤山亭曲 淸溪

등 구비의 순서대로 전개된다 먼저 서> , < > , < > , < > .曲 博石曲 淸凉曲 後谷曲

시를 살펴본다.

이라 노 두드려 에게 묻노니仙源 問坤靈 仙源 坤靈扣枻

낙천 연안의 는 얼마나 맑은가沿洛亭臺幾占淸 亭臺

천 길의 고산 절벽 마땅히 제일가니絶壁千尋應第一

뱃노래가 어찌 오늘 없을 수 있으랴棹歌今日可無聲

은 신선이 살고 있는 곳으로 풍광이 뛰어난 경승지를 비유한다.仙源

진의 도연명이 묘사한 이상향인 도화원에 비유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퇴계의 琴聞遠自孤山寄詩一絶 33)의 싯구를 그대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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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고산이 바로 선계와 다를 바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땅의 정, .

령과 문답하는 형식을 취하여 고산구곡이 영묘하고 수려하다는 작시자

의 의사를 명확히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의 작시적 수법은 수사적.

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산을 집중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로.

뱃전을 두드리는 것을 라 하는데 이 시가 기본적으로 뱃놀이를 하면扣枻

서 부르는 노래임을 의미한다 시인의 심리적 상태는 음악을 연주하는.

듯 매우 흥취에 젖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낙동강 상류인 낙천. 亭臺

주변에 세워진 누대 정사를 통칭해서 말한 것으로 고산구곡의 경내에

속한 누대정사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낙동강 상류인 낙천 물줄기 연.

안에는 경치가 아름답고 안온한 곳이면 으레 정대가 세워져서 지금도

셀 수 없을 만큼 전해지고 있다 고산 일대에 한정해서 거론해도 일동정.

사를 비롯하여 소요대 선학대 수운대 조대 망선대 등이 형성되었다, , , , .

전구의 은 시류를 거부하고 명리에 초연한 고산 주인 금난수의‘ ’絶壁千尋

고매한 인품과 기상을 반영한 표현이다 산수 은둔의 동경과 지향을 견.

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황의. 寄問孤山琴聞遠 34)에서 차용한 표현으

로 고산구곡 시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로 기능한다 결구의. 棹歌

는 기구의 와 더불어 구곡시가 뱃놀이에서 유래한 것임을 입증하고扣枻

있는데 이는 이 시의 성격 뿐 만 아니라 구곡시가의 제작 배경을 특성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구곡시가의 성격.

이 탁흥우의적 가 아니라 인물기흥의 산수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造道詩

33) 2, . , .退溪先生續集 卷 琴聞遠自孤山寄詩一絶 言小舟已具 窮搜景致可樂云 次韻 寄  卻

“ , . , .”春非孤我我孤春 縱得歸山亦絆身 聞道仙源舟已辦 欲將逃世問眞人

34) 2, “ , .退溪先生續集 卷 寄問孤山琴聞遠 遙憐絶壁千尋下 茅屋臨流讀古書 靜養工夫能會  

, .”未 書中眞味近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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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라는 뱃놀이 노래의 특유한 흥취를 노래한 희작적 경향의 유棹歌

흥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 에 어. ‘ ’幾占淸 孤山題詠  

순이 바뀌어 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이해에는 별 차이가 없다‘ ’ .點幾淸

일반적으로 구곡시에서 서시가 구곡에 대한 총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시는 고산구곡 시의 성격과 작가의 작시 의도 등

이 비교적 명징하게 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제 곡으로 설정. 1

된 을 노래한 시다.白雲洞曲

일곡은 구름 골 배를 감싸고,一曲雲谷白 船匝

본래 이름 되찾으니 산천이 빛난다名還本色耀山川

이 또한 의 경계에 있어幽宮且在超 境 幽宮 超氛 氛

비석에 불고 이내가 하다碣面香風細 烟 香風 細裊 裊

제 곡은 으로 선성 곡의 제 곡으로 선정된 곳이다 속칭1 1 4 6 .白雲洞曲

배오지라 부르는데 백운산 자락을 배경으로 부챗살이 펼쳐진 형상을‘ ’

이루고 있다 초입에는 단사벽이라 부르는 붉은 빛을 띤 바위 절벽이 천.

연의 병풍을 이루고 있다 의 은 의 생략으로 보인다 다만. ‘ ’ .白 白 白雲匝

에는 백 겹이란 뜻의 으로 기록되어 구름이 자욱하게 배‘ ’孤山題詠 百  匝

를 뒤덮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은 에는. ‘ ’雲谷 孤山題詠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은 오기로 보인다 승구의 은‘ ’ ‘ ’ .雲容 雲容 名還本色

퇴계의 白雲洞 35) 싯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이름을 바로잡고자 하

는 이른바 이 반영되어 있다 예전부터 으로 라 불렀. ‘ ’正名意識 鄕音 船呼知

35) 1, , “ , .退溪先生文集 卷 獨遊孤山 白雲洞 靑山綠水已超 更着中藏白白雲 爲洗鄕音還  氛

, .”本色 地靈應許我知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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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퇴계는 시를 지어 와전된 것임을 밝히고 로 개명할 것을 주白雲池

문했었다 은 백운산에 있는 의 묘소를 은 그 묘소의. ,幽宮 惺齋 琴蘭秀 碣面

비석을 가리킨다 이야순이 제 곡에서 특별히 과 을 언급한 것. 1 幽宮 碣面

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의 묘소가 이곳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기 보다는 고산구곡의 관념적 경영주체 즉 시공을 초월한 주인으로서,

금난수라는 인물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산구곡에서 금난.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이해된다. 超氛

은 혼탁한 세속을 초월한 경계를 가리키는 바 백운동곡이 바로 속세,境

를 벗어난 선경의 공간이자 고산구곡의 초입으로서의 세상과는 동떨어

진 단절적 공간인 것을 의미한다 는 향기로운 바람에 실려 하늘하. 細裊

늘 가늘게 피어나는 이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구속을 벗어난 자유

로운 감성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지된 대상에 머물지 않는.

시인의 탁월한 관찰력과 섬세한 표현력은 결구의 동적 변환을 통해 시

의 전반부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있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노래. 2 景巖曲

한 작품이다.

이곡이라 바위는 같아二曲巖如景仰峯 景仰峯

굳게 선 모습 대인의 자태로다凝然立脚大人容

중류의 반타석을 배운 것이리中流學得盤陀石

탁영담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相距纓潭隔幾重

제 곡은 으로 퇴계 오솔길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유장2 景巖曲

한 물길 따라 산세가 수려하기 그지없다 는 바위가 험하게 치솟은. 巖如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과 같은 의미로 높은 기상을 비유한다.巖然 景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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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고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

럼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큰 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지닌다 격류 속에.

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솟은 경암의 결연한 정신은 으로 압축되‘ ’凝然

어 묘사되었다 이어지는 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퇴계의. ‘ ’立脚 景巖 36)

시의 뜻을 차용했다 전구의 와 호응되어 황하 한가운데 꿋꿋하게. 中流

서있는 지주처럼 난세나 역경 속에서도 의연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를

비유한다 은 도산구곡의 제 곡으로 설정된 탁영담 가운데 있는. 5盤陀石

넓고 편편한 바위 이름이다 큰비가 내려 물이 불면 소용돌이와 함께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

황은 탁류에는 몸을 숨겼다가 맑아지면 다시 나타나는 반타석에서 바람

직한 선비의 처신을 연상하고 세찬 물결에 부딪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타석의 꿋꿋한 미덕을 찬미했다.37) 반타석이 잠겨있는 은 도산서濯纓潭

당 앞에 형성된 못으로 이황이 굴원의 어부사에서 이름을 취하여 명명했,

다 즉 도덕적 가치를 충분히 실천하는 인간이라면 경암처럼 시류에 편승.

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지킬 바를 지켜야 함을 주문한 것이다 경.

암과 반타석은 모두 선비의 처신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위의 시는 자연.

물에서 천리의 유행을 깨닫고 시세에 따라 과 를 합리적으로 하行藏 進退

는 대인군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3 月明潭曲

노래한 작품이다.

36) 1, , “ , .退溪先生文集 卷 獨遊孤山 景巖 激水千年 有窮 中藏屹屹勢爭雄 人生踪迹如浮  詎

, .”梗 立脚誰能似此中

37) 3, , “ , .退溪先生文集 卷 陶山雜詠 盤陀石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  

, .”衝裏 千古盤陀不轉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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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곡이라 빈 쏘에 달과 배 한 척三曲潭虛月一船

어찌타 많은 세월 이 되었나如何淵陸換多年 淵陸

영기 지닌 는 이제 간 곳 없어藏靈陰 今無處 陰嘼 嘼

쓸쓸한 만 더욱 가련쿠나禱雨壇空更可憐 禱雨壇

제 곡은 달이 못에 비치어 아름다운 이다 쏘의 물이 줄어들3 .月明潭曲

어 공허한 느낌을 주는 것을 라는 조금은 낯선 용어를 사용하여 표潭虛

현하였다 은 명칭에 걸맞지 않은 월명담의 삭막하고 쓸쓸한 분위. 月一船

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은 깊은 못이 뭍으로 변한. 淵陸

다는 뜻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연상케 한다 고산구곡 에서 뿐만 아니라.

구곡시가의 제 곡은 대체로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통하여 인생의 무상3

함을 피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서는 무이도가 로부터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전구의 는 영험을 지닌 용 같은 짐승을. 陰嘼

이른다 실제로 가뭄이 심하면 예안 현령이 월명담에서 기우제를 드렸고.

응험이 있었다 그런데 광뢰가 이 시를 지은 당시에는 수량이나 지형 등.

의 변화로 인해 월명담이 이름에 합당한 쏘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월명담에 기우제의 대상인 음휴가 없다는 것은 이곳이 이미.

도우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시의 후반부는 퇴계의.

月明潭 38) 구절을 차용하여 현재적 공간의 공허한 분위기를 직설적으로

표출했는데 월명담 주변의 상전벽해와도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노래한 작품. 4 日洞曲

이다.

38) 1, , “ , .退溪先生文集 卷 獨遊孤山 月明潭 窈然潭洞秀而淸 陰 中藏木石靈 十日愁霖今  嘼

, .”可霽 抱珠歸臥月冥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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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이라 이 바위를 뚫을 듯四曲朝陽欲透巖 朝陽

구슬같은 화초가 더욱 하다瓊花瑤草更毿毿 毿毿

지금 감히 게으를까 를 완상함을如今敢怠餘輝玩 餘輝

이 월담과 짝이 됨을 보시게나請看佳名配月潭 佳名

제 곡은 날골이라 부르는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다 지명에4 .日洞曲

서 알 수 있듯이 햇빛이 내리비치는 양지바른 곳으로 거주공간으로써 적

합한 곳이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서로 대대적 관계. 月明潭

를 이루고 있다 속칭 라 부르는데 이것은 라는 말. ‘ ’ ‘ ’, ‘ ’那乙邑去 官居 邑居

이 와전된 것으로 이황에 의해 일동으로 개명이 되었다 이황 당시에는.

씨와 씨가 이곳에 전장을 두고 있었다 은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琴 孫 朝陽

가리킨다 바위를 뚫을 것 같다는 표현은 이곳이 매우 햇빛이 잘 드는 곳.

으로 양기가 충만한 것을 이른다 시의 후반부는 이황의. 次聞遠孤山亭韻

과 日洞 39)의 싯구를 차용한 것으로 이황의 지난 자취를 계승하려는 의

지와 와전된 지명을 바로 잡은 사실을 서술하였다 이황은 일동과 월명담.

의 경치를 아껴서 때때로 찾아가 를 완상하곤 했는데 에는 이중餘輝 餘輝

적 의미가 있는 듯하다 조금 남아 있는 저녁 햇빛을 뜻하는 경우와 옛.

사람이 남긴 빛나는 자취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퇴계 시의 원뜻은 전자를.

가리키지만 광뢰시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

시는 제 곡 을 노래한 작품이다5 .孤山亭曲

39) 4, , “ , .惺齋先生文集 卷 附錄 次聞遠孤山亭韻 身非出世未須歸 占斷烟霞豈有違 境絶更  

, . , . ,饒田墾闢 山孤惟稱鶴栖飛 四時來往雙芒 萬事榮枯一 衣 日月佳名吾亦愛 尋君時屩 薜

. , . , .”復玩餘輝 多君來訪索居春 把玩風光尙二旬 得與溪山眞作主 何須此外更隨人 退溪 

1, , “ , . ,先生文集 卷 獨遊孤山 日洞 日洞佳名配月潭 官居知是謬村談 箇中 有良田地 欲 儘

.”問琴孫置一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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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은 라 기이하고 깊숙한데五曲天壺奇且深 天壺

은 면면이 온통 일세山亭面面盡瓊林 山亭 瓊林

누가 능히 쉽사리 을 오르랴欲攀孤絶誰能易 孤絶

유인의 을 비로소 알겠다始認幽人壁立心 壁立心

제 곡은 고산정이 위치한 으로 고산구곡의 중심이 되는 공간5 孤山亭曲

이다 이곳에 처음으로 별서를 마련한 는 스승 이황으. (1 53 0~ 1604 )琴蘭秀

로부터 영예롭게도 고산주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그는 처남 조목의 권유‘ ’ .

로 대에 에 들어간 초기 제자로서 세 되던 년에 마침내 고2 0 34 1 5 63溪門

산 골짜기에 정사를 지어 독서를 하며 자연을 벗 삼았다.40) 는 무이天壺

구곡의 제 곡에 위치한 옆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봉만이 둘러싸7 .鼓樓巖

서 합쳐진 가운데 이 있고 이 극히 한 곳이다.道院 石泉 淸明 41) 고산정 일

대의 기암과 심곡이 천호암의 환경과 흡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해석상에 있어서는 를 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평.天壺 壺天

측과 운율을 고려해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바꾸어 놓은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 한대의 선인인 호공이 항아리 속의. 壺天

선계에 살았다는 의 뜻으로 고산이 신선이 사는 선계와 다를 바,壺中天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고산곡의 주변 경관이 무이구곡과 다를 바.

없는 별천지나 선경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 청량산으로 독서하러 가는 금.

40) 년 선생 세 조에 보면 가을에 를 지었다. 1563 ( 34 ) , “ .惺齋先生文集 年譜 日洞精舍  

이것이 곧 고산정이니 푸른 절벽을 끼고 깊은 못을 굽어보는데 경치가 빼어나고,

그윽하여 의 명승지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금난수는 세 되던.” . 25 1555宣城

년에는 부포에 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을 연마했다.惺齋

41) 1, “ , ,退溪先生文集攷證 卷 閒讀武夷志云云 天壺巖在七曲鼓樓巖之側 峯巒環合 中有道  

, .”院 石泉極淸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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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를 보내면서 지어 준 퇴계의 라는 시구에 견주어보면‘ ’好向壺天藏世界

후자의 풀이가 더욱 타당성을 지닌다 시의 후반부는 퇴계의 시의. 孤山

의상을 그대로 빌려서 금난수의 고고한 기상과 시속과 어울리지 않는 그

의 탈속적 성격을 빗대어 언급하였다.42) 전구에 사용된 은 바로 이‘ ’孤絶

황의 의 첫 수로 수록된 의 결구에서 차용한 시어다 고< > . ‘獨遊孤山 孤山

절이란 표현은 고산의 주인인 금난수의 개성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은 스승을 닮아 산야의 기질을 지닌 금난수를 지칭한다 그. .幽人

의 기상은 퇴계가 인정한 바와 같이 깎아 세운 듯한 절벽처럼 시류에 휩

싸이지 않는 고고한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은 이러한 금난수의 늠. 壁立心

름한 기백과 기세를 비유한 것이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노래한 작. 6 淸溪曲

품이다.

육곡은 바위 냇물 푸른 구비 이루고,六曲巖溪碧作灣

구름 관문에 를 능히 둘만 하네硏朱堪置一雲關 硏朱

여기는 망선대가 이웃한 곳인지라望仙臺是相隣處

남의 도사의 을 추상한다네追想藍衣道士閑 閑情

곡은 푸른 물굽이가 인상적인 으로 고산구곡 가운데 가장 도6 淸溪曲

가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망선대는 청계곡이 바.

로 신선이 노니는 선경임을 시사한다 는 주묵을 간다는 뜻으로 당나. 硏朱

라 때 신선을 매우 좋아했던 의 에 나오는 표현이다.高騈 步虛詞 43) 운무

42) 1, , “ , .退溪先生文集 卷 獨遊孤山 孤山 何年神斧破堅頑 壁立千尋跨玉灣 不有幽人來作  

, .”主 孤山孤絶更誰攀

43) 4, “ , . ,古文眞寶 卷 步虛詞 靑溪道士人不識 上天下天鶴一隻 洞門深鎖碧窓寒 滴露硏朱  

.”點周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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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뒤덮인 은 이곳이 선경이 펼쳐진 깊숙한 산골로서 속인이 범접하,雲關

기 어려운 장소임을 시사한다 신선이 사는 산 즉 청량산을 조망하기 위. ,

해 구축한 는 고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 오르면.望仙臺

청량산 육육봉이 좌우에서 감싸 안고 낙강 한줄기가 고산의 자락에 실처,

럼 흘러든다.44) 금서술의 고산잡영 에도 망선대를 노래한 시가 들어있

다.45) 이황의 선학대 시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학

대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고증이 요청된다 선학대 시는 퇴계문집 에는.   

실려 있지 않고 성재문집 의 부록에 수록되어 전한다.  46) 는 도사들藍衣

이 입는 쪽빛의 옷으로 도사와 연용되어 이곳이 세속을 벗어난 공간인

것을 한층 강렬하게 전한다 이황이 으로 지은 시에 출현하는. ‘作 藍衣一戲

는 퇴계 자신을 자칭한 것인데 여기에서 화자는 청계라는 지명의 유’道士

사성을 들어 그 시상을 빌려 왔다.47) 청계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가산 

지 에 기록이 전한다 이황이 년 월에 도산을 나와 배를 타고 청계. 15 6 2 3 

에 닿아서 시냇가에 대를 쌓고 청계대라 이름했다 청계는 어귀에‘ ’ . 聲峴

있으며 성현은 도산의 서쪽 간석대 에 위치한다, .後峴 48) 전구의 ‘ ’相隣處

는 에 로 되어 있는데 의 내용이 필사과정에‘ ’孤山題詠 相憐處 孤山題詠    

44) 7,霞溪先生文集 卷 遊孤山亭記  

45) 1, “ , .素無軒文集 卷 孤山雜詠 望仙臺 屈宅靈眞六六開 朝看霞氣滿江來 浮生十分仙緣  

은 언 절구 수와 언 절구 수 모두 수로, ” 7 13 5 11 , 24重 獨檜陰邊爲遲回 孤山雜詠

구성되었으며 짤막한 시서가 붙어 있다.

4 6) 4, , “ , .惺齋先生文集 卷 附錄 孤山亭題詠 晩日橫 截碧流 瑤臺秋色洗淸愁 仙禽本屬孤  槎

, .”山譜 好替訛名作勝遊

47) 2 , . . “ , .退溪先生續集 卷 古里店下得泉石佳處 名曰靑溪 題 巨壁入靑天 寒流走翠石  戲

, . , . , .”綠蘿擁成 蒼苔踏無迹 藍衣一道士 偶來便終夕 笑寫靑溪詩 還騎鶴一隻帷

48) “ , , ,吾家山志 山川臺巖集解第三條 淸溪在聲峴洞口 年譜壬戌三月 先生出陶山 乘舟抵靑  

, , . .”溪 臨溪築臺 名曰淸溪臺 聲峴在陶山西澗石臺後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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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류가 난 것이다 은 공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 청계라는. ‘ ’藍衣道士閑

공간을 찾아 여유롭게 노닐던 퇴계의 서정적 한정을 단적으로 지적한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노래한 작품이다7 .博石曲

칠곡이라 이 옥 여울을 굽어보고七曲瓊林俯玉灘 瓊林

모전 같은 반석이 보는 사람을 맞는다如氈盤石 人看迓

노래 멈추고 에 묻노니停歌爲問高低月 高低月

서른 평 차가운 구름 창을 누가 여는가?誰闢雲窓一畝寒

제 곡은 으로 청량산에 들어가는 동구에 위치한다 은 우리7 .博石曲 博石

말로 나분들 한자로는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야순은 금원례에게, .羅浮

편지를 보내 박석이란 지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49) 과瓊林 玉

은 이곳이 산수 경관의 미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灘

은 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은유성이 가미된 촉각적 표현이如氈 盤石

다 너럭바위를 뜻하는 반석은 일반적으로 유람 동행인이 쉬면서 완상하.

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는 달이 떠 있는 위치와 움직임을 드러낸 표. 高低

현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작자가 이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지

체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친 달을 동.

49) 이란 은 퇴계집 에 실려 있어서. “筆寫本 廣瀨先生文集 又寄元禮 詩序 博石 洞名    

상고할 수가 있다 이는 예전부터 불리던 명칭으로 어찌 마을 앞에 반석 하나로.

인해 그렇게 말한 것이겠는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분들이라 부르는? [ ]羅分坪

것은 소리가 비슷한 오류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제 그대의 시에서 이를 답습하여.

라고 불러 더욱 더 와전이 되고 이에 형세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으나 이는‘ ’ ,羅浮

아무래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시 율시 한수를 지어 그 잘못을 정정할 것을 요.

구한다 예전 선호지라 부르던 것을 퇴계는 백운 이라 개명하면서 사투리를 한. ‘ ’ ‘ ’ '

번 씻어 본래 이름을 되돌렸네 라는 시를 남겼다 이제 박석이란 본래의 참된.' . ‘ ’

면모를 찾는 것이 어찌 온당하지 않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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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작자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구.

름장을 헤치고 나온 달에게 조물주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다 시간의 추이와 달의 동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시어 구사 그리고 다. ,

소 모호한 표현은 독자에게 시의 깊이를 더해주고 현장의 감흥을 전달해

준다 은 운무가 감도는 거실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서른 평. 雲窓

남짓한 의 차가운 구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이랑의 면적을.一畝

뜻하는 가 을 수식하는지 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一畝 雲窓 博石

없지 않지만 작자가 의도적으로 달에게 묻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구름을

수식하는 것이 합리성을 담보한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노래한 작. 8 淸凉曲

품이다.

팔곡은 이라 열두 봉우리 열려八曲仙巒十二開 仙巒

참된 근원 이곳이라 를 부치네眞源於此寓沿 沿洄 洄

독서가 유산 같다고 사람들 말하는데讀書人說遊山似

몹시도 향해 얼마나 갔던가好向壺天幾 來 壺天朅

제 곡은 으로 청량산의 외면과 상징을 설명하고 퇴계의 시를8 淸凉曲

인용하여 청량산 유산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는 한마디로. ‘ ’仙巒十二

청량산의 본질을 규정하는 시적 용어라 할만하다 청량산은 연꽃 같은.

열두 봉우리가 세월이 어루만진 기품 있고 청아한 산이다 퇴계는 일찍.

이 청량산가 를 지어 무릉도원에 빗대어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고 또한

오가산이라 기록할 정도로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퇴계에 대한 숭.

모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청량산이 종교적 성지나 다름없는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은 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이 시에서. 眞源 源頭 本源



의 과 의 에 대하여李滉 獨遊孤山 李野淳 孤山九曲 55

는 이곳 청량산이 호한한 퇴계학의 발원지임을 비유한다 는 물을. 沿洄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으로 수원을 찾아 배회하는 것을 이른다.

작자는 청량산을 퇴계의 학문적 연원지로 인식하고 그 근원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황은 가 과 같다고 했다. .讀書 遊山 50) 독서의 방법이나 태

도는 산을 오르는 자세와 통하는 바가 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정.

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학문도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대성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구의 은 제 곡 의 기구에 시어로 사용된. 5 < >壺天 孤山亭曲

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의 의미로 이곳‘ ’ .天壺 壺中天

청량산이야 말로 신선이 사는 별천지임을 나타낸다 은 청량산. ‘ ’好向壺天

에 공부하러 가는 금난수에게 보내준 퇴계의 시에서 유래하는 바 이황,

은 공부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금난수

의 산림 처사적 면모를 기특하게 여겼다 그래서 고인이 된 과. 金澤卿 南

을 그리워하면서 금난수를 면려하는 내용을 시속에 담기도 했다.敬仲 51)

시의 후반부는 퇴계의 시어와 시상을 그대로 차용했는데 퇴계에 대한

시인의 존모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다음 시는 제 곡 을. 9 後谷曲

노래한 작품이다.

구곡은 도원이라 형세가 아득해九曲桃源勢杳然

얼음 다리 이 과 같구나,氷橋飛瀑似奔川 飛瀑 奔川

장대한 경관을 찾음이 당시의 바램高尋壯觀當時願

50) 3, “ , . ,退溪先生文集 卷 讀書如遊山 讀書人說遊山似 今見遊山似讀書 工力盡時元自下  

. , . , .”淺深得處摠由渠 坐看雲起因知妙 行到源頭始覺初 絶頂高尋勉公等 老衰中輟愧深余

51) 2, “ , .退溪先生續集 卷 送琴聞遠讀書淸 山 故人今作墜泉人 送子遊山復此巡 好向壺天  涼

, . , . ,藏世界 要從學海究源濱 流光不與吾相待 往 無非己所親 正是槐黃爭走日 愛君堅坐躅

. ”翫書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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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시를 그 누가 동천에 새기리誰把遺詩刻洞天

제 곡은 으로 기세가 한 산북폭포가 소재하는 곳이다 청량9 .後谷曲 壯急

산 장인봉 북쪽에 있는데 암벽이 가파르게 서고 그 가운데에 장 높이4~ 5

의 이 장관을 이룬다 퇴계의 시에 보이는 은. ‘ ’飛瀑 觀聽洞瀑 後谷奇觀㳍

바로 이 후곡곡의 산북폭포를 지칭한 것이다.52) 퇴계는 반송정 가에 있

는 관청동 폭포를 구경하고 시를 남겼지만 산북폭포는 미처 가보지 못했

는데 관청동 폭포를 보고 지은 시에서 산북폭포의 경관을 상상하며 두

폭포를 비교하고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은 복사꽃 핀. 桃源

아름다운 으로 속세를 떠난 이상향을 뜻한다 거리감을 드러내는.桃源境

은 고산구곡의 제 곡으로 설정된 후곡곡 이 무릉도원과 마찬가지‘ ’ 9 < >杳然

로 선경의 경치를 지닌 곳으로 속세와 아득히 단절된 공간임을 표시한다.

얼음 다리를 뜻하는 는 흔히 하천이 꽁꽁 얼어서 건너다닐 수 있게‘ ’氷橋

된 것을 이르지만 여기에서는 폭포수의 쏟아지는 형상이 얼음 다리와 비,

슷한 점을 들어 이렇게 표현했다 폭포의 외면적 모습 뿐 아니라 흰색이.

차갑고 맑은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은 이곳에 위치한 후곡폭. ‘ ’飛瀑

포의 장쾌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무이도가 제 곡의 비천을 염두에7  

두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는 퇴계의 시를 지칭하는. 遺詩 觀聽洞瀑㳍

데 퇴계는 이 시에 후일 청량 후곡에 있는 폭포를 완상하고 싶은 뜻을

담았다 당시 후곡폭포는 관청동 폭포에 비해 매우 하다는 평판이 있. 壯急

었다.53)

52) .淸凉志 山川條  

53) 2, “ , . ,退溪先生續集 卷 觀聽洞瀑 高崖巨壁鑿何年 怒瀉千尋白練縣 響振巖林山鬼遁  㳍

. , . , .一區雲物屬靈仙 崩雲瀉雪鬪轟霆 下作泓澄一鑑明 後谷奇觀定何似 高尋他日較雄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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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뢰 이야순의 고산구곡 시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본질적 관계를 읽

어 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의상을 고산의 자연물에 이입하여 시 속에.

혼연히 융화시켜 자연적 문제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형상화했다 은둔.

지향의 탈속적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내면에는 학문 계승과 유학

실천의 대의를 위한 우환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고산구곡 시의 표현적.

특색은 의작적 태도를 견지한 그의 문학관에 기인한다 외형적으로 단조.

롭고 고식적인 내용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토론하고 있다 고산일대의 수려한 산수를 시.

적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현장의 흥취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한 구체적 형상을 기반으로 하기에 개성적 면모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자연의 완상과 거기에서 얻어진 원천적 즐거움이 시구에 혼재되어

있다 즉 학문과 수양을 통한 내면적 자아완성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

라 유가적 범주 안에서, 은둔적 관념의 긍정적 모색에 대한 근거를 제시

고 있다.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과 영향 관계.

도산구곡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아직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에 대해서는 논리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도산.

구곡의 설정과 도산구곡 시가의 창작 확대 측면에서 먼저 광뢰 이야순이

, . , . ,翠壁高寒玉一圍 白龍飛下挾雷威 不知萬古 峯下 誰似靑蓮巨筆揮 珍重山靈喜我來罏

. , .”更憐多病忌寒 不緣坼石爲窪臼 今日何缺擧一杯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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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된다 이야순은 무이도가 의 차운시와 을 지어 영양. 陶山十八曲韻

주실에 거주하는 조술도에게 보내 차운과 품평을 요청했다.54)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이야순이 처음에 도산구곡이 아닌 도산십팔곡을 지어‘ ’ , ‘ ’

서 조술도에게 차운과 품평을 요구한 점이다 이야순의. 陶山十八曲韻

에 대해서는 그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

지만 조술도는 도산을 십팔곡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즉 천천과 황지 구곡은 퇴계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고 또. ,

한 구곡을 부연해서 십팔곡으로 설정한 것은 장황하고 유묘한 것에 가깝

다는 것이 그가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조술도는 자신의 필.

력이 쇠잔한 것을 이유로 도산구곡에 대해서만 차운시를 지어 보냈다‘ ’ .55)

이야순이 조순도에게 보낸 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술도陶山十八曲韻

의 조카 되는 문집에서 확인이 된다 조성복은 조술도에게 보낸 이.趙星復

야순의 시를 보고 감동한 나머지 이를 차운하여 도산구곡차운 과 도산

구곡이상구곡 을 남겼다 그 내용이 그의 에 수록되어 전하거. 鶴坡遺稿  

니와 도산구곡차운 과 도산구곡이상구곡 을 합친 것이 바로 陶山十八

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산구곡차운 의 곡명은 월천곡 오담곡. < > < >曲韻

분천곡 석간곡 영담곡 경담곡 광뢰곡 천사곡 단< > < > < > < > < > < > <

사곡 으로 구성되었고 도산구곡이상구곡 의 곡명은 백운곡 미천> , < > <

곡 경암곡 한속담곡 월명담곡 고산곡 청량곡 천천> < > < > < > < > < > <

54) 1, “ , ,鶴坡遺稿 卷 武夷九曲次韻 時宣城漱石翁次武夷九曲韻 又爲陶山十八曲韻 寄呈晩  

, , , .”谷從大父 奉玩之餘 不覺欽誦 次韻拜呈

55) 2, , , “晩谷先生文集 卷 李健之次武夷九曲 又作陶山九曲詩 要余和之 次韻却寄 穿川黃  

, , , , ,池九曲 非先師杖 之所及 且九曲而演爲十八曲 近於張皇幽 且衰孱筆力 排比十屨 眇 厪厪

, , , .”九詠 餘力已盡 拙者之蹇步 何能追駿蹄之闊步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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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황지곡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이야순 자신의 문집인> < > .

광뢰집 에는 목판본과 필사본을 통틀어 도산구곡이상구곡 이란 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조술.

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퇴계의 유적과 관련이 없는 황지와 천천을 도산‘

구곡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이야’ .

순이 조술도에게 보낸 이란 시가 이야순의 문집에 수陶山九曲以上九曲

록되어 있지 않고 곡명이 일부분 중복되는 고산구곡 시만 광뢰유고,   

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것은 저간의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다 또한 금시술의 문집에도 이야순의 도산구곡에 차운한 시가 실려 있는.

데 곡명이 조술도에게 보낸 것과 동일하며 도산구곡이상구곡 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이야순이 당초에 도산구곡시 와 도산구곡이상구.

곡 시를 짓고 주변의 인물에게 이에 대한 차운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이 제시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도산구곡으로 통합시키고 도산구곡이상구곡 은 곡명을 일부 수

정하여 고산구곡 으로 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곡의.

설정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소유적 권한을

지닌 구곡 경영자의 창의적 구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사족의 구곡 향

유적 측면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변 사족의 공감과 동의가 구곡 설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고산구곡과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에 있어서 이황의 독유고산

과 칠대삼곡시 가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설정 지.

역이나 곡명의 일치성 시의 내용으로 보아 양자 간에 직접적 상관 관계,

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도산구곡의 설정에 있어서는 당대 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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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이황의 두 시편은 절대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이황은 무이도가 의 차운시를 남겼으.

나 도산구곡을 직접 경영하지도 않았고 도산구곡이란 명칭을 사용한 적

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황이 지은 바의 독유고산 은 내용적 측면에서. ,

칠대삼곡시 는 형식적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후일 후학들이 도산구곡을 설정하는 과정에 뚜렷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하나의 표준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도산구곡의 설정과 창작에만 한정된.

영향이 아니라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구곡 설정과 시가 창작에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이순은 칠대삼곡의 사이에 비록 이른바 구곡의 명칭. “

은 없지만 언외의 뜻은 망령되이 생각할 수 있는 듯한 것이 있다.”56)는

주장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위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를 곡명으로 삼아 설정된 백담구곡이나 동계구곡 등은 칠.

대삼곡시 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구곡시가 서시를 포함하.

여 수로 이루어진 것과 칠대삼곡시 가 수로 구성된 점도 도산구곡10 1 0

의 설정과 여타의 구곡시가의 창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된다 이.

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후학들은 이 칠대삼곡시 의 형식

을 통하여 이를 도산구곡 설정과 경영에서 명분으로 활용했다 특히 동계.

구곡의 이 퇴계의 을 차운하여 지어지는 등 구곡의 설정이나臺詠 九臺韻

구곡 시가의 창작에 하나의 전범으로 수용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점

이 이를 뒷받침한다.57) 요컨대 영남 지역의 퇴계학파에게는 주자와 퇴계

56) 2, “ , ,後溪集 卷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其於七臺三曲之間 雖無所謂九曲名稱  

, .”而言外之意 有若可以妄想乎

57) 1, , “ , , .貞山先生文集 卷 東溪九曲 道岡之東溪 自霞巖至仙巖 有九曲 九曲又有層巖巨  

, , . , . , ,石 斷如臺形者 亦九焉 戊午夏間 一旬遊一曲 會日 用朱夫子武夷櫂歌十首韻 臺詠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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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문 사상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자의식의 소산으로서 구곡 경

영과 창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황의 은 자신의 문집에만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산‘獨遊孤山

주인의 문집인 성재집 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즉 금난수의 문집 부록에’ .  

는 이란 제목 하에 고산을 노래한 시편이 풍부하게 채집되어孤山亭題詠

있다.58) 모두 사우 간에 주고받은 시편을 모은 것으로 이 가운데 이황의,

시는 등 수가 실려, , , 8 14題孤山絶壁 再遊孤山 仙鶴臺 獨遊孤山 題

있다 그런 점에서 이황의 은 그 내용이나 창작 과정의 측면에. 獨遊孤山

서 영남의 처사적 문인들에게 산수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도산구곡.

의 설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작품은 이황의 로七臺三曲詩

생각된다 이황은 월란암 근처에 산이 물에 임해 끊겨 을 이룬 곳과. 臺形

물이 산을 돌아 굽이를 이룬 곳을 골라 칠대와 삼곡의 이름을 짓고 각각

시를 남겼다 칠대는. < > < > < > < > < >招隱臺 月瀾臺 考槃臺 凝思臺 朗詠臺

를 이르고 삼곡은 을< > < > , < > < > < >御風臺 凌雲臺 石潭曲 川沙曲 丹砂曲

가리킨다 고산구곡 과 도산구곡이상구곡 의 곡명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중복된다는 점도 주목이 된다 당초에 이야순은 고산구곡의 설정.

과정에서 금난수의 후손되는 와 상의하여 고산구곡의 제 곡을7琴元禮 芙蕖

으로 정하고자 했다 그렇게 되면 제 곡은 박석이 되고 제 곡은 청량. 8 , 9潭

에서 그치게 되어 청계 이상은 모두 한 곳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구별 짓,

, , .”又次退陶先生九臺韻 示諸君子 要和

58) 조에는4, ,惺齋先生文集 卷 附錄 孤山亭題詠 李滉 李文樑 趙穆 權東輔 琴輔 吳  

守盈 金克一 金富儀 金就礪 具鳳齡 鄭琢 琴應夾 金富倫 權好文 鄭惟一 裵

三益 權文海 金命元 尹斗壽 尹根壽 金誠一 鄭崑壽 李陽元 琴應壎 柳成龍

계金 禹性傳 宋言愼 李 洪聖民 兪泓 鄭逑 沈喜壽 柳根 李恒福 洪履祥玏

등 인의 시가 실려있다42 .韓浚謙 鄭 金 壽 申之悌 吳億齡 楊士奇碏 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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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혐의가 있었다 또 부거라는 명칭도 금난수의 고산제영 이나 퇴계의.

시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에 휩싸일 소지가 있었다 이에 퇴계가.

후곡 폭포의 을 보고 싶어 했다는 점 거리가 고산에서 그리 멀지 않,壯觀

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거를

빼버리고 후곡을 고산구곡의 제 구곡으로 배치한 것이다9 .59) 그러나 이야

순의 이같은 고산구곡 설정에 대해 비판의 견해가 없지 않았다 금난수의.

후손되는 금서술은 에 수록된 를 보다가 후곡을 제9廣瀨稿 孤山九曲詩  

곡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긍할 수 없는 뜻을 시를 지

어 비판했다 그는 이야순이 지은 즉 고산구곡 시가 지닌 문학적. ‘ ’,詩調

수준은 인정하면서도 청량산을 구곡의 궁극처로 삼아 제 곡으로 설정하9

는 것이 합리적임을 표명했다 후곡을 하나의 동천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

음을 강도 높게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60) 이야순은 금원례에게 편지

를 보내 지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황은 시가 학자에게 있어 긴절한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

었지만 좋은 경치를 만나 흥이 나면 시가 없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61) 역설적이게도 평소에 시 짓는데 공을 많이 들인 퇴계는 정경과

흥취를 표현해 내는 데에는 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59) . “ , ,筆寫本 廣瀨先生文集 孤山九曲 後序 往於孤山日 與禮友議七曲欲占之以芙 潭  蕖

, . , , ,八曲則博石也 九曲則止於淸凉矣 更思之 凡靑溪以上 渾是一處貼近 而有牽强區別之

, , , , ,嫌 且芙 爲名 初無見稱於惺翁孤山題詠 又不載吾先詩中 今吾輩之特因鄕音 而遽立蕖

, . . , ,標號 得非生硬乎 遂舍之而以後谷終焉 先詩之嘗擬高尋壯觀者 實後谷瀑布 亦於孤山

, , .”不甚相遠 而足爲管領 故更鋪排如是耳

60) 1, , . ,素無軒文集 卷 按廣瀨稿孤山九曲詩 以後谷爲第九曲 蓋以老先生有瀑 詩 而淸凉  㳍

, . , , “以下 有難標號排列之成爲九曲故也 然終恐有未然者 謹次第九曲韻 以見愚意 廣翁詩

, . , .”調動 然 指點烟霞日洞川 淸凉自是將窮處 不必牽排更覓天鏗

61) 5, “ , , , .”退陶先生言行通錄 卷 詩於學者 最非緊切 然遇景値興 不可無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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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성정에 감동되는 것이 있으면 시로 표현해 내곤 했는데 성정에

서 우러난 온유돈후한 실속을 지닌 시가 참된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을 씻어내고 감발 융통되게 함으로써 성정을.

순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시를 짓는 목적을 두었다.62) 영남학파의 구

곡시가의 창작이 세기 말에서 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1 8 1 9

사회 문화적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조선후기 정계에서 소외된 영.

남 남인들은 타의에 의해 받아들여진 삶의 모습으로 현실에 대한 회의

적 시각을 지닌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 자연 속.

에 머물며 공감하면서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도산구.

곡의 설정과 향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된 조선후기 퇴계학파 문인학

자들의 새로운 삶과 문화를 추구하는 이상적 방식이었다 또한 계파적. ,

계보적 측면에서 구곡시가 창작의 배경과 목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현의 학문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학문적인 연원을 드러

내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지역의 퇴계학파에게는 도산서원과 청량산은.

성리학이 전개되는 성지로써 정신적 귀의처였다 그런 만큼 도산구곡의.

설정과 창작 그리고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을 요청한 사실은, 次韻 詩作

학문적 결집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도.

산구곡의 경내에 고산구곡과 대명동구곡이 설정된 것도 퇴계학파의‘ ’ ‘ ’

발전 계승에 따른 분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에 이.

르면 도산구곡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소 유연해질 밖에 없는 사정이 작

용했던 것이다.

62) 43,退溪先生文集 卷 陶山十二曲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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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청량산 동구의 고산 일대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결합한 유가적 이

상향의 전범을 제시한다 이황은 이곳의 산수를 아껴 자주 찾았지만 진정.

한 유람은 세 무렵 귀향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그는 고산에 혼자 가46 . ‘ ’

서 노닐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거처하는 퇴계로 돌아왔다 이 때 과. 勝境

조우하여 즉석에서 지은 시편이 모두 언 절구 수로 구성된7 9 獨遊孤山

이란 제하의 연작시이다 이 작품은 후학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수용되어.

많은 차운시를 남기기도 했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도산구곡의 에도倣作

전거로 제시되었다 이황의 후손으로서 가학을 충실히 계승한 이야순은.

도산구곡 경내에 특히 고산구곡을 설정하고 관련 시가도 남겼다.

광뢰 이야순은 영남학파 학자간의 결속적 교류를 주도하면서 구곡의

설정과 창작에 집단적 결집을 이끌어 낸 인물이다 그의 생애에 드러난.

학문적 는 가학적 소양과 광범위한 사우관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는.求道

영남학파의 동질성 회복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산구곡,

퇴계구곡 옥산구곡의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구곡시가 창작의 유행,

을 선도했던 것이다 그의 고산구곡 은 탈속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산수.

생활의 이상을 노래한 작품으로 퇴계학 중심의 영남 사림에게 있어 이러,

한 의 세계는 관념적 의식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되는 체험적閑情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점은 정치적으로 좌절되어 현실 정치에 참여하.

지 못하는 여건에서 학문적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고 밝은 내세를,

기약하고자 하는 선비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과 다름 아니다.

요컨대 구곡 문화의 향유는 오늘날에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원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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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제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적 풍광의 감흥만이 아니라 도덕.

적 치유의 공간으로 적합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현.

재적 계승차원에서 구곡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고도의 인문적 테마파

크를 조성하여 주변의 역사적 유적들과 연계한다면 심성 함양의 교육적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자연과의 공생이 앞으로 인간의 절대적 생존.

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거니와 조선시대의 구곡문화는 오늘날에도

자연환경의 보존 관리 생태적 삶의 향유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정,

신적 유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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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m, No-Jig

Gosan-n ine Va lley are equ ipped w ith n ine flow ing terra in loca ted on the

river se t in gosanjeong( ) one located under the cliffs of Cheongnyangsan

( ) G asong ( ). Gosan jeong surrounding m ountains and is enclo sed in

and ou t like a fold ing screen , towering ta ll, the other s ide of the m ounta in

show s o ff the beau tifu l scenery. As the R iver of Rakcheon here is where the

Con fucian Korea sm oked the flow ers. Toegye( ) teacher just to tra in a

num ber of scholars from Dosan school near the Rakcheon R iver fo rm ed a

huge flow of Yeungnam Schoo l.

Raku ten is a journey o f n ine va lley turn is equ ipped w ith a com p lete

ph ilosophy of Toegye con tem p la tion , even today, it s till has to fram e value

awaken the m entality to rn regain h im se lf. Toegye teacher was hom e to

around 46 years of age. W hen he left the city the sam e picture every tim e

you discover the beau tifu l sc enery wh ile wa lk ing a lone to find th is place

often .

However, the nam e of the n ine valley was se t fo r the firs t tim e by the

descendan ts of Lee-Hwang. In other words, Lee-Yangsun set the order's

n ine va lleys as w e ll as the creation of poetry and sa id to m ean .

The purpose of th is artic le is to ana lyze and com pare the It is a stro ll

away from the m ounta in by h im se lf.( ) and Gosan-n ine Va lley (

) to suggest a co rre la tion betw een two Betw een two works in detail.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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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o f litera ture in succession and developm enta l poin t o f v iew has a

close rela tionsh ip . In the la te Jo seon literary creation because it has

im portan t im p lica tions for im ita tive.

Artwork nine songs valley is an ideal literary form was accepted by scholars

res id ing in the province. No t on ly in the creative aspects o f litera ture it

affected the setting of the another regions. There are n ine valleys of the other

nam es are dup licated on the inside of the n ine va lley can be understood in

th is con text.

It is a stroll away from the m ounta in by h im se l( ) of Lee-Hwang

( ) and Gosan-n ine V alley ( ) of Lee-Yangsun ( ) These two

works are works tha t are no ted to be one of the criter ia to be exam ined to

understand h istor ica l con text and literary trad ition , succession process .

Key Word

(Gosan), (Gosan-nine Valley), (Natural landscape),孤山 孤山九曲 山水 李滉

(Lee-Hwang), (Lee-Yangsun)李野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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